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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위 철강 수출입 시장을 호령하다  

정성태 중국 상하이 지아티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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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특수 철강 제품을 중국 전역에 공급하며 한국 철강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 

  

세계적인 경제도시 중국 상하이에서 Shanghai JiaTie(상하이 지아티에)회사와 홍콩에서 Red Sun 

International(레드 선 인터내셔널)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산 특수강 제품 등을 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정성태 대표(55)는 자타가 인정하는 철강맨이다. 

  

이는 그가 1989년 1월 前 대우그룹의 핵심 회사인 (주)대우에 있을 때부터 철강 수출과 수입에 

열정을 쏟아왔기 때문이다. 

  



 

대우그룹이 세계 경영을 모토로 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과 수입 업무를 할 때부터 그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철강 수출과 수입에 모든 힘을 쏟았다. 

  

이 때문에 정 대표는 철강 자체는 물론 수출과 수입 업무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 12월 (주)대우를 그만두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들로부터 고품질의 특수강 중간제품을 수입해 중국시장에 공급하고 있

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 스테인리스를 한국에 파는가하면 중국산 합금강을 미국에 공급도 하

고 있다. 

  

또한 중동과 동남아 철강시장에도 진출하며 사업 입지를 키우고 있다. 

  

지금처럼 사업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가 겪은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 경기가 좋은 2000년대 중반 때에는 중국 대형 철강회사의 제품을 사우디아

라비에 월 최고 5만톤을 팔기도 했으며 조선업이 활황세를 타던 우리나라에도 중국산 강철을 팔

며 큰 이익을 얻기도 했다. 

  

그런 철강맨도 2008년 세계금융 위기를 피하진 못했다. 

  

철강의 가격이 톤당 1200달러에서 400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창고에 있던 제품도 이전의 3분의 1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화물선에 철강제품을 싣고 우리나라 회사에 팔았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2009년 1년 동안은 적자를 메우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70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났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동, 동남아로 시장을 넓히고 있는 그는 앞으로 고향 제주에 조합 형태의 영업

조직을 만들어 제주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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